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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(BTS)을 비

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뭇매를 맞았다.

지난 19일 방송된 호주 채널9 프로그램‘트웬

티 투 원’(20 to One) 출연진들은 방탄소년단

을 조롱했다. 

여자 진행자가“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

밴드를 소개한다.”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하자 

남자 진행자는“들어본 적 없다.”라고 말했다. 

한 출연자는 BTS의 인기를 남북문제에 빗대며“김

정은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

없어질 수 있겠다.”,“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

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. 더 나쁜것(폭탄, 미사일)

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.”라고 빈정댔다. 

방탄소년단이‘빌보드 200’1위에 오른 것을 두고

는“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”이라

면서도“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

할 수 있다는 것”이라고 했다. 이어“춤도 굉장하다. 

노래는…패스할 수 있다.”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

수하는 영상을 보여줬다.

또 BTS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“그 내용이 아

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 걸”이라고 비아

냥댔다.

심지어 한 출연자는“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”

라면서“한번은‘멤버 중 게이가 있냐’고 물어봤는

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. 그냥 수학일 뿐인데”라고 발

언했다. 

그러자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는 SNS에 관련 해

시태그(#channel9apologize 등)를 올리며 방송사의 

사과를 촉구했다. 팬들은“방송이 방탄소년단의 성

공을 무시하고,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인 사고

방식으로 편견을 만들었다.”고 주장했다.

해당 프로그램 측은 SNS 상에 영문과 한글로“ WE 

APOLOGISE FOR ANY DISRESPECT AND OF-

FENCE TAKEN.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

심으로 사과드립니다.”라는 글을 올렸다.

BTS 조롱한 호주방송사, 뭇매 맞고 사과

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신

랄하게 풍자한 영화‘기생충’을 소개하며 자본주

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‘조선의 오늘’은 18일‘한편의 영화가 시사해주는 

것은’이란 제목의 글에서‘기생충’영화를 실명으

로 거론하며“남조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편

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제도야말로 부익

부, 빈익빈의 악성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

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

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이어“영화는 반지하에서 가족 성원 모두가 직업

이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집과 초호화주택에서 풍

청거리며 살아가는 부잣집을 대조시키면서 생계를 

위해 아득바득 노력하며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

고 살아가는 빈곤층과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

마저 줘버리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들의 행태를 해

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 매체는“현재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

반인민성과 날로 심화되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하

여 전체 주민의 16.5%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되었

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무려 59배

로 늘어났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하여 금수

저,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되며 사회 양극화와 빈부 

차이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.”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“반면에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

한 주인으로 된 우리 공화국은 누구나 평등하고 고

른 삶을 누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

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.”며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. 

북 매체, 영화 ‘기생충’ 
인기 전하며 한국 비판

플레이보이 코리아가 기획, 촬영한 

홍석천(사진)의 기사와 화보가 2019

년 미국 플레이보이 여름호에 실려 눈

길을 끌었다. 이는 지난 3월 플레이보

이 코리아가 홍석천과 함께한 20Q기

사와 화보를 본 미국 플레이보이 편집

팀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.

미국판 플레이보이의 2019년 여름

호는‘젠더 & 섹슈얼리티 On Gender 

& Sexuality’특집호이다. 어느 시대에서든 성적 자유

를 외쳐온 플레이보이답게 미국 플레이보이 여름호

에는 음악, 영화, 미술,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‘평

범함’의 정의를 넓혀온 셀러브리티들이 대거 등장

한다.

6월 프라이드(pride)의 달, 미투(#METOO) 운동, 페

미니즘, 성 소수자(LGBTQ) 등 전 세계의 성적 지형

도를 총망라한 것이다. 

미국 플레이보이 편집팀은 플레이보

이 코리아의 화보를 소개하는 기사에

서 홍석천을“자신이 성수자임을 밝

힌 한국 최초의 연예인”라고 설명했

다. 더불어 2000년, 커밍아웃(com-

ing-out)에 대해“전혀 후회하지 않는

다. 커밍아웃 직후 정말 힘들게 살았지

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스스로 먼저 

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.”라는 

홍석천의 답변을 기사에 실었다. 

이번 화보에서 홍석천은 블랙 롱 드레스와 킬 힐

을 신었으며 배트맨 가면과 액세서리를 걸쳤다. 소

위‘여성적’혹은‘남성적’이라는 고정관념이 짙게 

밴 의상을 입더라도,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‘홍석

천’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. 역시나 그

는 익숙하지 않은 킬 힐을 신고 당당하고 멋진 포즈

를 취했다. 

홍석천 화보, 미국 플레이보이지 장식


